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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에 방점 찍은 역대 최소 규모의 추경안에 소비쿠폰 

국비 예산을 더하다!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수정 가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7월 24일(목), 대구시

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정

예산보다 4,607억 4,700만원을 증액한 11조 8,117억 1,900만원 규모로 

최종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지역화폐 등 지난 4월 확정된 

정부의 제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대구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급한 국비사업 반영에 예산을 한정한 역대 최소 규모의

‘선별적·제한적 민생회복 추경 편성안’였다고 평가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대구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다만, 어려운 지역경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정부 

정책에 따른 국비사업 이외에 대구시 자체 민생사업이 없음을 아쉬워

하며,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지난 6월 확정된 정부 제2차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4,200억원과 재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증액해 반영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조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하면서 

심사를 마무리했다.

김태우 위원장(수성구5)은 지역경기와 민생이 유례없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음을 안타까워하며, 흔들림 없는 민생정책으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대구시 추경은 오로지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은 대구 시민의

민생예산”이라며, “우리 시민들 모두가 이번 민생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2025년도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 28일9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